
- 1 -

보도해명자료
2016. 2. 13(토)

작 성
·

문 의

합동대책반 과장 박용우
(Tel. 010-6319-7225)

즉시 사용

정부“기업 피해규모 몰라”개성공단 사전대책 없었다

(한겨레, ‘16.2.13 보도관련)

□ 주요 보도내용

ㅇ 합동대책반 꾸렸지만 현황 깜깜

ㅇ 대출상환․세금 유예 등 땜질 대책

ㅇ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

□ 보도해명

① 정부는 피해기업을 위한 합동대책반까지 꾸렸지만 아직도 구체

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

⇒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기업별 애로와 피해

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및 물자의

철수(2.11일) 직후에 기업별로 1대1 지원전담팀을 통해

실태파악을 시작(2.12일)하는게 수순이었음.

* 입주기업의 애로는 원청기업 납품관련, 인력부족, 해외판로 개척, 자금조달

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기업별로 달리 나타나므로 사전적 파악이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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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피해기업 지원대책 역시 대출상환, 세금·공과금·사회보험료 납부

유예 등을 되뇌는 수준에 그쳐

⇒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

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

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․시행한 것임.

⇒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입주기업별 1대1 전담을

통한 애로와 실태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임.

③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 구성

⇒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(2.10일) 직후, 정부 합동대책반과

현장기업지원반, 1대1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였고(2.11일),

2.12일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접촉과 애로파악을 시작함으로써

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음.

□ 정부는 앞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원칙과

기준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.


